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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대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따른 구강건강인식

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5). 연구대상자가 사용하는 칫솔이 2개

인 남성은 43명(19.4%), 여성은 50명(22.5%)이었고(p=0.047), 전공계열은 문과인 대상자는 칫솔을 2개사용

하는 대상자가 18명(8.1%)로 이과전공대상자 75명(33.8%)으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칫솔을 휴대하

지 않는 대상자 중 남성은 72명(32.4%), 여성은 46명(20.7%)로 남자가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고

(p<0.005), 이과계열 대학생이 휴대하는 대상자는 83명(37.4%), 문과 대학생의 경우 21명(9.5%)으로 나타

났다. 구강건강인식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031배였고(p<0.001), 전공계열이 이과인 집단이 문과인 집단

에 비해 2.57배였다(p<0.001). 칫솔을 살균하는 하지 않는 대상자는 살균하는 대상자에 0.459배로 구강건강

인식도가 낮았다(p<0.05).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구강보건청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객관적 구강건강상태

만을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강건강인식도가 구강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적 변수, 구강

건강에 관한 변수의 효과까지 반영하는 만큼 다양한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연구하여 반

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대학생∣구강위생용품∣구강건강인식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ral health perception according to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hygiene products management in 222 college students in Daegu and Kyungbuk

province (p<0.05).

The subjects in the study were 43 men (19.4%) and 50 women (22.5%) with two toothbrushes

(p<0.05), and the major subjects were 2 tooth brushes The subjects were 18 (8.1%) and 75

subjects (33.8%) were subjects of science major (p<0.001). Among the subjects who did not

carry a toothbrush, 72(32.4%) were male and 46 (20.7%) were female. The number of subjects

who did not carry the male was higher (p<0.05) The subjects were as follows: 83 (37.4%), and

21. Oral health awareness was 3.031 times higher than that of male (p<0.001), and the major

group was 2.57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p<0.001). Subjects who did not

sterilize the toothbrush had 0.459 times lower oral health perception (p<0.05). In order to establish

and evaluate the oral health policy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only the objective oral health

status is used as an index.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udy and reflect the variables affecting

oral health awareness as much as the oral health awareness reflects not only oral health condition

but also socioeconomic variables and the effect of variables on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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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구강질병으로 대표되어지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은 한번발생된 후에는 악화과정을 지속적으로 겪는 전

형적인 만성질환이다[1]. 또한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일부이며, 구강건강상태가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2].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강상병의 발생요인중의 대표적인 환경요인인 치면세

균막을효과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3]. 구강 내치면세

균막을 조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칫

솔질을 권장하며 칫솔질만으로 치간 부위의 치면세균

막을 완벽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대상에 따라 적합한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여 치아의 전체적인 청결과 치

은마사지 등의 효과로 높일 수 있다[4].

현대생활에서 실내생활보다 실외활동생활 양상이 증

가되고 있으므로 칫솔의 휴대가 칫솔질 및 구강위생관

리의 접근성과 시행률을 높일 것이며, 특히 대학생의

시기는 사회 외부활동양상이 증가되어지는 성인 초기

로써 이 시기에 정착되는 구강건강행위가 성인의 전반

적 구강위생행위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부

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되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

심도가낮아지며, 부주의한관리태도를 가지기 쉬워, 부

정적인 구강건강행태의 올바른 수정이 필요하다[5].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강보건인식을 조사한 결과 구강건강관심도가 낮으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다

고 보고하였다[6].

구강보건정책 및 구강보건사업은 아동·청소년·노인

으로 생애주기별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및 취약

계층까지 구강보건정책을 폭넓게 편성되어 있다[7]. 하

지만 청소년기를 이제 막 벗어난 대학생들은 통상적인

성인기구강보건사업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기 구강보건사업에

서 속하지 않아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은 구강보건교육

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진다[8].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의 규칙적인 일상생활에서 보다

많은 자율적인 생활을 시작하게되고 음주와흡연에 노

출되는 경향이 많아진다[9]. 또한 현대사회의 대학생들

은 취업 및학업에 대한과중한 부담감으로 구강건강관

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다[10]. 하지만 대학

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진출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

의 사회·경제적 기반인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

해 가정을 이루게 되며 또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위생관리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후 있기 때문에 대

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의식 및 구강위생행태가 중요

하다[11].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

가 구강보건정책이나 정기적인 구강건강관련 교육이

없는 실정이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구강건강관련 지식

으로 구강위생관리가 향상 및 지속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위생용품의 대표적인 칫솔

과 세치제에관한 대학생들의 휴대및 관리실태를 조사

하고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

과 구강건강인식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국가 구강보건사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4월 1일부터 1개월 간 대구·경북

에 소재한 4개의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의 조사목적과 취지 및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 연구

참여 동의를 한 학생 230명을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

의추출법에 의거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있거나 설문에 불충분

하여 신뢰성이 의심되어지는 설문지 8부을 제외한 총

22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선행연구[12][13]의 항목을 참조하여 연

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징 6문항, 구강위생용품사용실태 10문항, 구강보건

인식도는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보건인식의 응

답범위는 Liker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

수록 구강보건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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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신뢰도 계수는 전체문항 Cronbach's α=.892로

조사되어 모든 항목들이 수용할만한 신뢰도를 보여주

었다.

항목 구분 N %

성별            
남성
여성

120
102

54.1
45.9

학년                
신입생
재학생

116
106

52.3
47.7

전공

인문
자연
보건
예체능

30
73
85
34

13.5
32.9
38.3
15.3

주거형태
자택
그외

89
133

40.1
59.9

월 지출금액
(만원)

30미만
30-39
40이상

32
77
113

14.4
34.7
50.9

총 222 100.0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차이

는 교차분석을, 일반적 특성과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검증

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의 구

강건강인식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

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총 222명 중 남성은

120명(54.1%), 여성이 102명(45.9%)이며, 신입생 116명

(52.3%), 재학생 106명(47.4%)이였다. 연구대상자의 대

학교 전공은 인문계열 30명(13.5%), 예체능계열 34명

(15.3%), 자연계열73명(32.9%), 보건계열 85명(38.3%)

이 응답하였다[Table 1]. 대학생들의 주거상태는 자택

에서 통학을하는 경우는 89명(40.1%) 이며, 그 외에 거

주하는 재학생은 133명(59.9%)였다. 대상자들의 월 지

출금액을 조사한 결과 30만원 미만인 대상자는 32명

(14.4%)이였고, 30-39만원은 77명(34.7%), 40만원이상

은 113명(5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칫솔의 수는 1개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29명(58.1%), 2개는 93명(41.9%)으로 조사되었다. 칫

솔을 휴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 무 조사결과 휴대하

는 대상자는 104명(46.8%),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는

118명(53.2%)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휴대하는 칫솔의

보관 장소는 가방에 보관하는 대상자가 69명(31.1%)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물함20명

(9.0%)이었다. 칫솔의 세척 방법 은 칫솔모를 문질러

헹군 후 건조시킨다는 응답이 95명(42.8%)로 가장 많았

고, 물로 행군 후 건조시킨다는 응답자가 68명(30.6%)

이였다. 사용하는 칫솔의 보관방법은 컵에 꽂아둔다는

응답자가 115명(51.8%), 걸어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73명(32.9%)이었다. 사용하는 칫솔의 교체하는 주기는

1달이 83명(37.4%)로 가장 많았으며, 3달이상이라고 답

한 대상자는 75명(33.8%)이였다. 칫솔을 살균하는 대상

자는 37명(16.7%)로 나타났으며, 살균을 하는 방법으로

는 살균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16명(7.2%)로 나타났

으며 칫솔질 할 때 사용하는 세치제 사용 방법은 물을

묻이지 않는 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20명(54.1%), 칫솔

질할 때 사용하는 세치제의 양은 칫솔모의 2/3길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94명(42.3%), 칫솔모의 1/3길이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71명(32.0%)로 조사되었다[Table

2].

3.3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인식도가높은 항목은 “구강보건을위한 교육이 필요하

다”가 4.15점 이었고 다음은 “칫솔질은 간식 후에 해야

한다” 4.11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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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N %
사용하는 
칫솔 수

1개
2개

129
93

58.1
41.9

칫솔휴대 유무
휴대한다
안한다

104
118

46.8
53.2

휴대용 칫솔 보
관장소

가방
사물함
기타

69
20
15

31.1
9.0
6.8

개인사물함 유무
사용
사용안함

138
84

62.2
37.8

칫솔세척방법

물로만 헹굼
물로헹군 후 건조
칫솔모를 문지름
칫솔모를 문지른 후 건
조
그 외

26
68
30
95
3

11.7
30.6
13.5
42.8
1.4

칫솔 보관장소

화장실
가방
서랍
책상위
그 외

162
8
5
28
19

73.0
3.6
2.3
12.6
8.6

칫솔보관방법

컵에 꽂아둠
걸어둠
살균기
그 외

115
73
21
13

51.8
32.9
9.5
5.9

칫솔교체주기
1달
2달
3달이상

83
64
75

37.4
28.8
33.8

칫솔살균유무
한다
안한다

37
185

16.7
83.3

살균방법

전자레인지 사용
살균기 사용
소금물 사용
그 외

2
16
6
13

0.9
7.2
2.7
5.9

세치제사용방법
물 뭍인다
안 뭍인다

102
120

45.9
54.1

세치제 사용 양
1/3
2/3
3/3

71
94
57

32.0
42.3
25.7

총 222 100.0

Table 2.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구강건강인식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구강보건에 관

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로 3.25점이었고, 다음으로낮은

항목은 “칫솔질은 식사 후에 해야 한다” 3.67점으로 조

사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의 평균 점수

는 3.86점이었다[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관

리실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사용하는

칫솔이 2개인 남성은 43명(19.4%), 여성은 50명(22.5%)

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고(p<0.05), 전공계열은

문과인 대상자는 칫솔을 2개사용하는 대상자가 18명

(8.1%)로 이과전공대상자 75명(33.8%)과 차이를 나타

냈다(p<0.01). 일반적특성 중 대상자의 주거지 유형 중

사용하는 칫솔질 개수가 1개인 대상자 중 자택에 주거

하는 대상자는 44명(19.8%),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대

상자중 칫솔을 1개 사용하는 대상자는 85명(39.3%)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연구대상자의 칫솔 휴대하는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

성의 조사결과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 중 남성은 72명

(32.4%), 여성은 46명(20.7%)로 남자가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전공계열에 따른 조사결과는 이과계열 대학생이 휴대

하는 대상자는 83명(37.4%), 문과 대학생의 경우 21명

항 목 Mean ± S·D 순위
1.구강보건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 3.87 ± 0.895 9

2.구강보건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4.15 ± 0.790 1

3.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 4.07 ± 0.867 3

4.칫솔질은 식사 후에 해야한다. 3.67 ± 0.986 14

5.칫솔질은 간식 후에 해야한다. 4.11 ± 0.916 2

6.칫솔질은 취침전에 해야한다. 3.96 ± 0.974 4

7.충치는 잘못된 칫솔질 습관 때문에 생길 수 있다. 3.95 ± 0.940 5

8.잇못병은 치태(플라그) 및 치석 때문에 생긴다. 3.94 ± 0.854 7

9.스켈링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3.93 ± 0.970 8

10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스켈링을 해야한다. 3.75 ± 0.854 13

11.잇몸병 예방을 위해 스켈링을 해야한다. 3.78 ± 0.970 11

12.칫솔 이외에도 구강위생용품은 필요하다. 3.81 ± 0.1.01 10

13.구강보건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 3.25 ± 1.00 15

14.불소를 함유한 식수나 치약은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 3.75 ± 1.11 13

15.자신의 치아와 잇몸상태에 따라 칫솔을 선택해야 한다. 3.95 ± 0.870 6

구강건강인식도 평균 3.86 ± 0.59

Table 3.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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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로 조사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용하는 칫

솔의 살균유무 차이를 조사한 결과 자택에서 주거하지

않는 대상자가 칫솔을 살균하지 않는 경우가 118명

(53.2%)로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구분 OR 95% CI p
성별  
(남:0 여:1)    

3.031 1.829-5.025 0.000**

학년
(신입생:0 재학생:1)   

0.944 0.604-1.474 0.799

전공
(문과:0 이과:1)

2.570 1.508-4.381 0.001**

주거형태
(자택:0 그 외:1)

0.587 0.367-0.938 0.026*

월 지출금액
(40만원미만:0, 
40만원이상: 1)

1.284 0.820-2.011 0.275

칫솔수
(1개:0  2개:1)

1.387 0.878-2.190 0.161

칫솔휴대
(휴대:0 안함:1)

0.617 0.390-0.976 0.039*

칫솔살균
(살균 함:0 안함:1)

0.459 0.244-0.861 0.015*

칫솔교체
(2달미만:0 3달이상:1)

0.700 0.435-1.128 0.143

세치제 양
(모1/3:0 모2/3이상:1)

0.830 0.513-1.340 0.445

*p<.05 **p<.01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able 5.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과 구

강위생용품 관리실태

3.5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과 구

강위생용품 관리실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

성과 구강위생용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별, 전

공, 주거형태, 사용하는 칫솔 수, 칫솔의 살균 유,무가

유의확률 0.05 미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성별이 여성일 때 구강건강인식도가 증가하

며, 남성에 비해 3.031배였고(p<0.001), 전공계열이 이

과인 집단이 문과인 집단에 비해 2.57배였다(p<0.001).

주거형태는 자택에서 주거하지 않는 집단이 자택에 주

하는 집단에 비해 구강건강인식도가 0.587배 낮았으며

(p<0.05), 칫솔을 휴대하지 않는 집단이 휴대하는 대상

자에 비해 0.617배 낮았다(p<0.05). 칫솔을 살균하는 하

지 않는 대상자는 살균하는 대상자에 0.459배로 구강건

강인식도가 낮았다(p<0.05).

4. 고찰

대학생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역군이며, 이

시기는인생의 가치관을 더욱 정교하게 확립하며, 고도

의 지식을습득하고 미래의 직업을갖기 위한준비기간

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은 원

활한 학업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

인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14].

대학생은 구강진료 이용의 주체이자 의존자이고 유

년기나 소년기의 경험은 물론 청소년기의 경험과 통합

되어 있으며, 추후 의 구강보건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

다고 알려지고 있다[15].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숙된시기인성인 초기

에 있는 대학생 시절에정착된 건강습관은 성인기 건강

구분
사용 칫솔수

�2/P
칫솔 휴대 유무

�2/P
칫솔 살균 유무

�2/P
칫솔교체 주기

�2/P
1개 2개 함 안함 함 안함 2달 이상

남성
여성

77(34.7)
52(23.4)

43(19.4)
50(22.5)

3.938/
0.047*

48(21.6)
56(25.2)

72(32.4)
46(20.7)

4.917/
0.031*

15(6.8)
22(9.9)

105(47.3)
80(36.0)

3.265/
0.103

74(33.3)
73(32.9)

46(20.7)
29(13.1)

2.417/
0.120

신입생

재학생

69(31.1)

60(27.0)

47(21.2)

46(20.7)

0.189/

0.664

51(23.0)

53(23.9)

65(29.3)

53(23.9)

0.810/

0.368

19(8.6)

18(8.1)

97(43.7)

88(39.6)

0.014/

0.904

74(33.3)

73(32.9)

42(18.9)

33(14.9)

0.638/

0.425

문과
이과

46(20.7)
83(37.4)

18(8.1)
75(33.8)

7.001/
0.008**

21(9.5)
83(37.4)

43(19.4)
75(33.8)

7.113/
0.008**

11(5.0)
26(11.7)

53(23.9)
132(59.5)

0.018/
0.895

39(17.6)
108(48.6)

25(11.3)
50(22.5)

1.120/
0.290

자택
그외

44(19.8)
85(38.3)

45(20.3)
48(21.6)

4.587/
0.032*

43(19.4)
61(27.5)

46(20.7)
72(32.4)

0.129/
0.720

22(9.9)
15(6.8)

67(30.2)
118(53.2)

6.936/
0.008**

58(26.1)
89(40.1)

31(14.0)
44(19.8)

0.073/
0.787

40만원이하
40만원이상

66(26.7)
63(28.4)

43(19.4)
50(22.5)

0.525/
0.469

46(20.7)
58(26.1)

63(28.4)
55(24.8)

1.856/
0.173

19(8.6)
18(8.1)

90(40.5)
95(42.8)

0.090/
0.764

71(32.0)
76(34.2)

38(17.1)
37(16.7)

0.111/
0.739

*p<.05  **p<.01 

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칫솔) 관리실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7318

한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반해 스스

로의 건강을 자신하여 무관심과 부주의한 태도를 갖기

쉬워 성인 중기나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 필요성이 큰 시

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강보건인식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구강건강인

식에 관한 연구로는단순히 칫솔질의 횟수와시기 행태

로 한 조사가 대부분이었고 칫솔 및 세치제에 대한 휴

대 및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에 대한 구체적조사연구

가 없는 실정이다[16-18].

이에본 연구는 대구·경북의 일부 대학생들을 중심으

로 구강보건인식 및 구강위생용품 관리실태를 비교분

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구강보건 교육방안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구강건강관리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구강건강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양치시설이라는 물적 자원을 설치하여 양

치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학교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중이다[19].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양치시설

과 같은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공간이 설치되는 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칫솔의 수는 1

개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29명(58.1%), 2개는 93명

(41.9%)이었고, 사용하는 칫솔이 2개인 남성은 43명

(19.4%), 여성은 50명(22.5%)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

타났다(p<0.05). 전공계열은 문과인 대상자는 칫솔을 2

개사용하는 대상자가 18명(8.1%)로 이과전공대상자 75

명(33.8%)과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주거지 유형 중 사용하는 칫솔질 개수가 1개

인 대상자 중 자택에 주거하는 대상자는 44명(19.8%),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중 칫솔을 1개 사용하는

대상자는 85명(39.3%)로 차이가 나타났다(p<0.05).

대학생들을 자신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위생용

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칫솔 휴대 유· 무를 조

사한 결과 칫솔을 휴대하는 대상자는 104명(46.8%), 휴

대하지 않는 대상자는 118명(53.2%)으로 많은 대학생

들이 실외에 있을 때 구강위생관리를 할 수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 중 남성은

723명(32.4%), 여성은 46명(20.7%)로 남자가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다(p<0.05). 이는 남학생이 32.4%,

여학생이 62.1%가 휴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

과와도 일치하였다[20]. 대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 프로

그램 구성시 구강위생용품의 휴대에대한 중요성을 남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

라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중 칫솔의 교체 주기는 2개월로 권장하

고 있다[21].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칫솔의 교체하는 주

기는 1달이 83명(37.4%)로 가장 많았으며, 3달이상이라

고 답한 대상자는 75명(33.8%)였다. 구강위생을 관리하

기 위한 가장 주된 용품인 칫솔은 교체주기에 따라 칫

솔의 마모도와 마모율이 달라진다[22]. 교체주기에 대

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가정에서 사용 중인 칫솔 하나에는 수백만 내지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상존하고 있으며[23], 이를 닦은

후에 칫솔의관리방법에따라 세균오염이 될 수있으며

오염된 칫솔의 사용으로구강 내 감염되어 국소적 또는

전신적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24]. 칫솔을 살균하는대

상자는 37명(16.7%)로 나타났으며, 살균을 하는 방법으

로는 살균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16명(7.2%)로 나타

났다. 또한 자택에서 주거하지 않는 대상자가 칫솔을

살균하지 않는 경우가 118명(53.2%)로 높게 나타났다

(p<0.01). 칫솔질 후 세척, 건조시킨 칫솔에서 많은 세

균이 분리되는 것이 관찰되므로 세균에 오염된 칫솔의

재사용으로인해 구강내 세균이 확산되지 않도록 칫솔

관리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세치제는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칫

솔질을 하는 과정에서 치아표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

정하기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구강위생용품이다

[25]. 그러므로 칫솔질 시에는 치아와 구강연조직에 손

상을 주지 않으면서 치아표면의 치구와 음식잔사와 세

균막 및 불완전하게 형성된 치석을 제거하고, 치은을

적절히 맛사지 하기 위해[26] 많은 합성물질이 사용되

고 있다. 근래에는 이러한세제가 구강 내 공해물론 결

국에 섭취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의 위해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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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27]. 조사결과 칫솔질할때 사용하는 세치제의 양은 칫

솔모의 2/3길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94명(42.3%), 칫

솔모의 1/3길이를 사용하는대상자는 71명(32.0%)로 조

사되었다. 현재 치과위생사에 의한 칫솔질 방법 교육

시 활용되고 있는 세치제 사용량에 대한표현으로 “세치

제를칫솔모의 전체의 3문의 1정도를묻힌다”, 또는 “콩

알크기만큼” 등이 권장되어지고 있다[27]. 그러나 이러

한 표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되고 있지 않으므로

세치제사용법에 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사

료된다.

구강건강인식은 구강병으로 인한 동통이나 기능상실

이외에도 성별, 인종, 교육수준 등의 문화적 요인과 치

료의 접근도, 구강보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28].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구강위

생용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별, 전공, 주거형태,

사용하는 칫솔 수, 칫솔의 살균 유,무가 유의확률 0.05

미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의 경우 구강위생용품의 관리교육을 실시하

는 것이 구강건강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지역에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선정하여 다른 지역 대학생들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사회경

제학적 변수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한 점에 한계가 있

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

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요약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대학생 222명을 대

상으로 구강위생용품 관리 실태에 따른 구강건강인식

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가 사용하는 칫솔이 2개인 남성은 43명

(19.4%), 여성은 50명(22.5%)이었고( p<0.05), 전공

계열은 문과인 대상자는 칫솔을 2개사용하는 대상

자가 18명(8.1%)로 이과전공대상자 75명(33.8%)으

로 차이를 나타냈다(p<0.01).

2. 칫솔을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 중 남성은 72명

(32.4%), 여성은 46명(20.7%)로 남자가 휴대하지

않는 대상자가 많았고(p<0.05), 이과계열 대학생

이 휴대하는 대상자는 83명(37.4%), 문과 대학생

의 경우 21명(9.5%)으로 나타났다.

3. 구강건강인식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031배였

고(p<0.000), 전공계열이 이과인 집단이 문과인 집

단에 비해 2.57배였다(p<0.001). 칫솔을 살균하는

하지 않는 대상자는 살균하는 대상자에 0.459배로

구강건강인식도가 낮았다(p<0.05).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구강보건청책의 수립 및 평가

를 위해 객관적 구강건강상태만을 지표로 이용하고 있

다. 하지만 구강건강인식도가 구강건강상태 뿐만 아니

라 사회경제학적 변수, 구강건강에 관한 변수의 효과까

지 반영하는 만큼 다양한 구강건강인식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연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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